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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 2014. 11. 21.[금)

배포일 2014. 11. 21.(금)
홍보

담당
      기획처 홍보팀(880-5054, 9072)

담당부서 기획처 대외협력팀 문의     대외협력팀(880-9712, 9713)

 □‘제2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’수상자로 선정된 세계적 미술작가 이우환 선생

(78, 서울대 회화과 1956년 입학)이 2014년 11월 20일(목) 방문하여 선정증서 수여

식에 참석하였다. 

 □ 수여식에는 성낙인 총장과 이우환 선생, 이순종 미술대학 학장, 이철수 기획처

장, 김재영 협력부처장, 김성희 미술관장, 윤명로 명예교수(서양화과), 농생대 황인

규 교수, 심문섭 전 교수(중앙대), 신옥진 공간화랑 대표, (재)서울대발전기금 안지

현 기금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. 

 □ 이날 수여식에서는 우리나라 예술 분야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고 

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. 외국의 경우 미술관 및 박물관에 대한 기증제도가 잘 

형성되어 있고 기증문화 또한 저변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반면, 우리나라의 경우

예술 지원제도 등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 

 □ 그럼에도 우리나라 미술활동은 국제사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, 매우 활발한 편

으로 성황을 이룬 광주비엔날레 등은 해외 주요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

였다.

 □ 이우환 선생은 전 세계를 넘나드는 왕성한 작품활동을 통해 차원 높은 예술정

제 목:‘제2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’수상자 이우환 선생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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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을 고양하는데 기여했다. 이우환 선생은 고대부터 근현대를 아우르고 동서양을 

망라하는 탄탄한 철학적 사유를 근간으로, 보편적 인간이자 진정한 세계인으로서 

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예술세계를 구축하여 세계 미술사에 큰 획을 남기게 되었다

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, 이로써 서울대학교는 물론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위상을 

크게 높였다. 

 □ 이우환 선생은 어린시절 문학에 심취하여 문학가가 되려고 하였으나 미술에 재

능이 있다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서울대 미대 입시를 치르게 된 사연, 어릴적부

터 익혀온 서예의 필치로 데상시험을 보고 면접에서 호통을 맞으면서도 자신의 소

신을 밝힌 이야기, 프랑스와 독일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한 이야기가 이어졌다. 이

우환 선생은 오랜 일본에서의 활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과 고향을 잊은 적이 

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. 현재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

는 자녀들도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. 한국의 예술이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지, 

인문학 등 학문적 소양의 중요성과 대학미술관으로서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역할과 

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.


